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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청년 작가 - 김선미 초대전

전시. 2015. 12. 12(토) ~ 2016. 1. 11(월)
오픈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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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록 (SIM Eunlog, 미술비평가, 감신대 객원교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도적은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으로 보물창고를 열고 들어간다. «열려라 참깨»라는 

명령어는 외부를 열어서 자아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도적은 보물이 쌓인 동굴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듯

이, 흔히 자아는 외부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김선미(Sun Mi KIM)는 그 반대로 «참깨야 나를 열어줘»라고 주문을 건다. 이처럼 나를 열어서 외부가 침투

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 자신이 외부화 되려고 노력 한다. 그의 작품 <변화>, <두 개 사이>, <탄력의 공간> (2015년, 대

리석 가루, 색료, 실, 작품 사이즈 변화 가능), 등은 이러한 작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캔버스 자체가 열려 외부와 연결

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캔버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아무 상관 없는 듯이 떨어져 있으나, 이 두 캔버스는 피처럼 빨간 

실로 연결되어 있다. 붉은 실은 기하학적 다각형 모형으로, 두 캔버스의 어떤 관계를 지시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

아 고민하고 있는데, 작가는 그 실을 이번에는 캔버스 밖에 있는 보일 듯 말 듯 한 아주 작은 못에다 건다. 그러자, 캔버

스와 벽면을 연결하는 또 다른 다각형의 공간이 만들어 진다. 이 다각형의 공간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상관도 없었

던 캔버스와 벽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 시킨다. 캔버스 안과 캔버스 밖의 벽에는 눈에 잘 뜨이지 않은 

가는 못들이 있고, 작가는 이 실의 위치를 다양하게 바꾸면서, 서로 의미 없었던 것들에게 새로운 공간 관계들을 만들어 

낸다. 그는 관람객이나 자신의 작품을 소유한 컬렉터에게도 실의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관람객은 적

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작가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람객이 더 이상 관람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캔

버스 안으로 그리고 작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 참깨야 나를 열어줘 »

‘실마리’와 ‘환상훈련’

  파리지성 수상작가 김선미 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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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록 : 작가님께서 이름 지은 « 실마리 »(fil conducteur)가,  문자 그대로 작가님의 예술을 잘 설명하는 ‘실마리’ 인 

것 같습니다. 실을 사용하여, 두 개의 독립된 캔버스, 혹은 캔버스와 벽을 연결시키는데, 관계의 개념입니까?

김선미 : 관계를 상징하지만, 그 관계라는 것이 서로를 연결시키는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관계도 의미

합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 인간과 또 다른 인간 관계의 구조를 ‘실’을 통해 상징화하면서 동시에 조형적 작품으로 만

듭니다.

심은록 : 캔버스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니 2차원적인 회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회화가 실에 의해 공간적으로 구성

되니 3차원적 설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이 몇 차원에 위치해 있습니까?

김선미 : 2차원이기도 3차원이기도, 또 엄밀하게 말하면 2차원이 아니기도 3차원이 아니기도 해서, 저는 2차원 반이라

고 합니다.

심은록 : 실을 사용하여 작품을 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김선미 : 거의 초창기부터였습니다. 제가 유화를 할 때도 실을 사용했는데, 색깔로 감추거나 혹은 일부러 보이지 않도록 

감추었습니다.

심은록 : 관계라는 것이 피부 속의 핏줄처럼 얽히고설키며 보이지 않으면서 세상을 연결시키는 것이라, 캔버스 안에 숨

긴 건가요 ? 하지만, 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일반 관람객들은 내면화된 관계를 알아채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캔버스가 일반 캔버스와 상당히 다른데, 직접 만드신 건가요?

김선미 : 글쎄요. 저도 무엇 때문에 실을 안보이게 했는지, 좀더 숙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캔버스는 제가 직접 만듭니다.  거의 프레스크와 같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캔버스는 금방 상하기 때문입니다. 97

년도에 이탈리아에 프레스크를 배우려 여행 삼아 갔다가, 도모 에꼴에 가서 배운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캔버스

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나무로 틀을 짭니다. 그리고, 굵은 모래로부터 가는 모래로, 그리고 미네랄 종류로, 즉 거친 것

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한 겹 한 겹 쌓아 나갑니다. 그렇게 쌓으면서 한 겹 쌓고 실을 심고 또 한 겹 쌓고 실을 심습니다.  

35- 40겹까지 쌓는데, 후반부에는 거의 먼지 쌓이듯이 혹은 도자기에 유약 바르듯이 그렇게 아주 얇게 합니다. 두께는 

생각보다 두껍지 않지만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심은록 : 캔버스를 만드는 시간이나 정열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나 정열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선미 : 이 과정이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겹겹이 쌓인 바탕으로 색채가 흡수되고, 그러한 외부

의 우연성을 기대하기에 저 자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치 존재의 본질까지 닿을 듯, 그렇게 안료가 겹겹이 쌓

인 층들 사이로 깊숙이 배어들고 새겨집니다. 캔버스를 만들면서 실을 심을 때, 제게는 이미 그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은록 : 실은 언제 어떤 계기로 작품에 사용하게 되었는지요?

김선미 : 오래되고 다소 긴 이야기입니다. 제가 6살 반에 서울 태릉의 한 건널목에서 손을 들고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부딪혔어요. 그 충격 때문에 제가 붕 날라갔는데, 사방 모든 것이 다 하얗고 우주 중력상태에 느리게 붕 뜨는 

듯 했었습니다. 커서도 이때가 생생히 기억 나는데, 죽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면 별로 힘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

도였어요.

심은록 : 6살 반이면 상당히 어린데, 충격이 컸겠습니다.

김선미 : 사실 저 자신은 깨끗한 이미지로 사고 당시를 기억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

적인 이미지였을 거에요. 목으로 피가 분출되고, 뼈가 마디마디 부서지고, 작은 뼈까지도 부서졌어요. 하물며 치아도 모

두 빠져서 새로 나왔어요. 그나마 아이였기에 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심은록 : 어린아이가 다친 모습은 정말 안타깝지요.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어린이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해서 운전을 했나 보군요.

김선미 :  운전자가 뺑소니를 쳤고 또 잡히지 않아서 아무 것도 알 수 없어요. 이제 지나고 나니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

해요. 누군지 모르니까 더 빨리 잊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니까요.

심은록 : 치료 기간 동안에 상당히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도 작가님 최근 작품에서 느껴지는 것은 밝고 명쾌하고 따스

하다는 느낌입니다.  프리다 칼러는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는 작품을 해서 그의 고통을 관람자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김선미 : 어렸을 때라 그런지 저는 어떻게든 재미있게 놀 궁리를 했어요. 사실 제 몸이 너무 많이 부서져서 깁스를 할 수

도 없을 정도라 아예 저를 묶어 놓고 움직일 수 없게 했어요. 침대에 항상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천정만 바라봐야 했

어요. 침대가 여러 장치를 다는 것이 가능한 철제로 된, 정형외과 견인 조정 가능한 침대 의료 기기였어요. 그래서 침대 

위로 수액(輸液)의 줄과 이런 저런 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액체가 그 줄 안에서 굴러 다니고 때

로는 빨간 액체도 굴러 다녔어요. 그 줄을 보면서 이런 저런 별별 상상을 다 하며 놀았어요.

심은록 : 아, 실에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하얀 실과 빨간 실. 빨간 액체는 아마도 생명(피)을 실어 나르는 것이었겠군요. 

저는 처음에는 쟝 샤오강의 <혈연>에서의 빨간 줄을 연상했었는데,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망각으로 하얗게 된 과거

에도 불구하고, 붉은 선(혈연)은 현재도 생생하게 남는 것과 그 선이 인간뿐만 아니라 오브제 그리고 공간까지 연결시킨

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공통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였지만, 하얗고 빨간 액체들이 자신의 몸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생명이, 혹은 자

신의 몸이 밖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는 않았는지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빨간 줄이 내부에서 외부로, 외

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요.  

김선미 :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놀 생각만 했었지만, 그때부터 내 생명과 외부가 연결이 되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몸에서 빠져 나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경험도 했습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는 내 자신과 분리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 혼수상태(coma)가 되기도 했는데, 그 

때는 정말 자유롭게 내 몸이 공간을 다니는 놀이를 했습니다. 물론 거의 무의식의 상태에서 노는 것이지요. 내 상태가 악

화되거나 안 좋으면 피가 빨리 흐르는 리듬 감각을 가지고 놀았어요.  

또한 사방에서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선과 주름들을 보며, 언젠가부터 제 머리 속에서 종이 접기를 했습니다. 움직일 수

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조금 나아져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을 때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오리가미(종이 접

기)를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심은록 : 주변에 널려있는 선(줄)들을 공간을 접기 위한 선으로 보신 것이군요.

환상훈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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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록 : 작가님은 어렸을 때, 병상에서 상상을 하는 것이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상상에서 나온 또 다른 작품

이 있는지요?

김선미 :  꿈을, 그것도 공상과학적인 꿈을 생생하게 자주 꿉니다. 10여 년 전에 키가 1미터 20센티 이하인 소인들에 관

련된 꿈을 꾸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이 이 키 작은 사람들을 멸종시키기 위해, 진공청소기 같은 흡입기에 빨려 들어가

게끔 하는 거에요. 꿈속이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에 대항했어요. 키 작은 사람들에게 빨리 키 크는 약을 먹게 해서 

흡입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꿈 속에서의 해결책 이었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사람

들에게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한 비엔날레[« 2e Biennale Rencontres internationales d’Art contemporain de Chizé », 

France. 2004]에서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성당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문화유산에 등록된 건

물이라 못을 박을 수도 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종탑을 이용하는 것이었습

니다. 평상시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성당의 종이 울리는데,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마음대로 울려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

어요. 머리가 사람만큼이나 큰 인형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줄을 잡아 당기면 인형이 자라나도록 했습니다(<왜 인형은 키

가 자라는가?> 2004). 그리고 이 인형의 키가 아주 커지면, 성당의 종이 울립니다. 관람객들이 신나서 열정적으로 참여

하다 보니, 너무 자주 종이 울리는 거에요. 그래서 인형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비엔날레 기간에 성당 종이 울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아, 인형이 키가 커져서 종을 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심은록 :  어쩌면 비엔날레가 끝난 뒤에도 종이 울리면 가끔은 작가님의 인형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참여에 의

해서 이뤄진 작업이나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의 기억에 상당히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

게 그 이야기를 했다면, 자녀들도 상당히 신이 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또 다른 신나는 상상

을 하게 되고요. 물론 직접 참여했던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사실 현 세상은 과학과 이성의 발전으로 너무나 많

은 신비와 환상을 잃고 사는 것 같습니다.

김선미 : 예. 사실 신비와 환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일학년 여름 방학 때, 제 가족과 삼각산에 있

는 한 동굴에서 1달 반 정도 지냈어요. 장마 기간이어서 밖에서 엄청난 천둥과 폭우가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 본 적도 없는데, 마치 전쟁 난 것처럼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밖의 거센 폭우소리 때

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동굴 안에는 미세한 물방울이 일정한 리듬으로 똑똑 떨어지는 거에요. 저는 동굴 밖의 전쟁 같

은 폭우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동굴 안의 평화로운 물방울에 집중할 것인지를 스스로 물었어요. 저는 동굴 안의 물

방울을 선택해서 물방울만 듣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동굴 안의 물방울 리듬에 집중을 하는 동안, 어느덧 비가 

그치고 동굴 안으로 빛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에 평화와 희망을 느꼈어요. 차후에,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 따

스한 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었습니다(<폭풍 속의 은신처, 내면의 은신처> 2010-2015).

심은록 : 99%의 어둠에서 단지 1%의 밝음만 있어도 그 1%만을 바라보시는 자세가 놀랍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아름

답고 밝게 보일 것 같습니다. 

 

메를로 퐁티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했다. 내가 저기 있는 꽃을 그리고 

싶다면 그 꽃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동기가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화

된 주체는 나는 여기 있으면서, ‘저기의 꽃’에도 있다. 그런데 김선미는 이러한 발상을 철학적 사고를 통한 추상적인 아니

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 그는 이를 ‘실마리’로 풀어내며, 관람객들에게 이러한 환상체험이 가능한 

<신비한 나라의 열쇠>(2010)를 제공한다. 

(인터뷰 2015.07. 작가 아틀리에에서) 

환상훈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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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사이 : 가시성, 2015, 대리석 가루, 색료,고무줄실, 작품 사이즈 변화 가능 (73 x 50,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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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 가시성, 2015, 대리석 가루, 색료, 고무줄실, 130 x 89 cm

©
 P

h
o

to
 G

w
e
n

 L
e
 B

ra
s



10

©
 P

h
o

to
 G

w
e
n

 L
e
 B

ra
s



11

탄력의 공간, 2015, 대리석 가루, 색료, 고무줄실, 작품 사이즈 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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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클라젠 (작가)

김 선미는 가변적인 기하학 형태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작업을 통해, 한 작가로서 오늘날의 우 리 사회에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일탈적 변동과 기능장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고 독, 폭력,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의 어려움.

우리는 끊임없이 도시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위험과 분쟁에 놓여있다. 대체로 예술가는 이러한 문제와는 동떨어

져 살고 있다. 김 선미는 설치작업과 퍼포먼스를 통해,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그들의 자기중심적 사

고를 해체할 수 있는 독특한 언어를 개발하였 다. 고무줄로 연결된 벤치, 의자, 도시적 소품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감성

적 공간”에 관객들이 초대된다. (김 선미가 이름 지었듯이, 실마리)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유인가!

그리고 나서, 작가는 이 한시적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계와 재능에 호소하면서,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대

처하고 움직이도록 내버려둔다. 김 선미는 관객들 사이에서 대화가 형 성되고, 그럼으로써 고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선미는...

사랑 그리고 더불어 삶, 2015, 대리석 가루, 색료, 실, 30 x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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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사다리, 2015, 대리석 가루, 색료, 실, 35 x 2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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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하나 : 깊이를 꿈꾸다, 2015, 대리석 가루, 색료, 실, 35 x 2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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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로 느끼는 : 300개의 별똥별, 2015, 대리석 가루, 색료, 실, 80 x 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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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Gwen Le Bras



17

쟝 피에르 레이노 (작가)

창작이란 우선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행위를 시작으로 하여, 그 다음에는 수많은 오해를 낳을 위험 을 감수하

며 타인의 시선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김 선미는 충분히 그러한 용 기를 갖고 있는 작

가이다.

하지만, 창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 많은 상념의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여정을 찾아나 가야만 한

다. 나는 그녀가 손에 쥔 실마리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창작이란...

샘 , 2008 Installation Technique mixte 95 x 390 x 45 cm



학력사항
2003-2006	 Master 2 파리1 대학 소르본 조형 예술 석사, 파리 1대학 소르본 

2001-2002	 베르사유 시립 보자르, 판화 전공

1995-1999	 한국 협성종합대학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개인전
2015	 제 3회 개인전, 레리아 머흐도슈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07 제 2회 개인전, 쿠르스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00	 제 1회 개인전, 그림시 갤러리, 수원, 대한민국

소장품
뮤제 보자르 베르네 프랑스/ 정헌메세나/ 뮤제 보자르 보슈 프랑스/ 상망데시시

공모전
2015	 파리지성 젊은 작가상/

2010	 살롱 제헝 보자르상/ 2005, 50주년 몽후즈 살롱전/ 1999 « Prix 세계 유엔 문화 상», 세종 문화 회관,

 	 «Prix전국 대학 공모전, 갤러리 전북 대학/ 1998« 서울 현대미술 공모전 », 문화 지능 회관, 서울 대학로

1976년생

2000년 부터 파리체류 작품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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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

2015	 «만남과 함께 산다...,필립 드로네 콜렉션전», 베흐나흐 보슈 뮤제, 라볼-풀리앙, 프랑스 

	 «정헌메세나 아름다운 다리전 2», 예술의 전당 한가람, 서울, 한국.

2014	 «작은 소품전», 화이트 프로젝트, 파리, 프랑스.

	 «모험은 계속 된다전 필립드로네콜렉션», 베흐네 뮤제 노르망디, 프랑스 

	 «무한대 전» 레리아 머흐도슈 갤러리, 파리

	 « 아트페어 팜비치, 레리아 머흐도슈 갤러리, 미국

	 «제이 공간», 레리아 머흐도슈 갤러리, 미아미, 미국

2013	 «현대엘리제 아트페어 2013» 레리아 머흐도슈 갤러리 부스 136 A, 파리, 프랑스

	 «아트 씨테 13/ 비젼» 호블로홀 퐁트네스부와, 프랑스.

	 «공명전» 레리아 머흐도슈 갤러리,파리, 프랑스.

	 «지금은 바로 정각 정오» 필립 드로네 콜렉션, A vol d’oiseau du cercle 협회, 1부 프랑스와 베송 갤러리, 리옹

	                   2부 넥스트르벨 갤러리 파리, 프랑스

	 «어느 일요일 오후 센느거리에서», 올리비에노벨 갤러리, 파리, 프랑스

	 «재불 청년 작가 30주년전». 씨테 데자르. 파리, 프랑스 

2012	 «기하학 전» 레리아 머흐도슈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1	 «지목할 젊은작가 42전», 아볼 드와조 듀 시으클 협회 주최, 파리7구, 프랑스 

	 «둘사이» 퍼포먼스, 상드니시 축제, 프랑스

	 «유럽 문화 유산의 날전», 아틀리에 퐁드리, 퐁트네 수부와, 프랑스

	 «벌써 일년이란 세월이 흘러...전», 갤러리1161, 파리 6구, 프랑스

	 «열렬으니 들어오세요 전», 퐁트네 수부와 시 주최, 프랑스

	 «퐁드리 아틀리에 4번째 창립 기념전», 아틀리에 퐁드리, 퐁트네 수부와, 프랑스

	 «현대 젊은 작가 옵션», 드로 히슈류살, 파리 9구 , 프랑스

2010	 «이상한 나라 앨리스전», 갤러리 레리아 머흐도슈, 파리 6구, 프랑스

	 «안 호쎗, 김선미, 사라 그하미쉬 3인전», 아볼 드와조 듀 시으클 협회 주최, 파리 7구

	 «아트 엘리제 2010년 10월21-25일», 갤러리 레리아 머흐도슈 :부스127c, 파리 8구 

	 «아트 씨테 10 : 의미전», 퐁트네 수부와시, 프랑스

	 «내면 여행전», 갤러리 뿔라토, 파리, 프랑스

2009	 «회화속에 사진 작품전» BNP PARIBAS 아장스 베로 와 미디, 벵센느시, 프랑스 

	 «각자 자신의 벽전», 르라부와, 파리, 프랑스

	 «오페라의 요혹의 101 의자전» 뮤제 아트 모던 아크, 이테리

	 «파리에 한국전», 갤러리 도호테, 파리, 프랑그

	 «외계인전 »,오픈센터, 뉴욕, 미국

	 «회오리 바람/25 안과밖», 갤러리 테부, 파리, 프랑스 2008

	 «아트 씨테 08 : 과정 전», 퐁트네 수부와시, 프랑스

	 «@출구전», Galerie 89, Paris, France

2007	 «아트 씨테 07», 퐁트네 수부와시 시민 문화 회관, 프랑스

	 «투명성 전 : 24회 재불 청년 작가 정기회전», 프랑스 한국 문화원, 프랑스

	 «한국작가 전», 샹켜이 시청 초대전, 샹켜이 , 프랑스

	 «Paris-New York 전2007», 갤러리 스페이스 월드, 뉴욕, 미국

2006 	 «23회 재불 청년 작가 정기회전», 프랑스 한국 문화원, 프랑스 

2005 	 «ORI + OCCI », 씨테 데 자르, 파리, 프랑스

	 «제 50번째 살롱 드 몽후즈»,몽후즈 문화 회관. 프랑스

2004 	 «22회 재불 청년 작가 정기회전», 프랑스 한국 문화원, 프랑스

	 «제 2회 현대 미술 시제 인터네셔널 비날레 », 프랑스

2003 	 « 21회 재불 청년 작가 정기회전», 프랑스 한국 문화원, 프랑스 

1999 	 «비젼 수원 2000», 갤러리 베아트홀/오산, 한국

수	 «10명의 젊은 작가전», 갤러리 그림시 , 수원 

	 «밀레니엄 밀레니엄전», 갤러리 조현, 인사동, 한국 «상대성전», 갤러리 덕원, 인사동, 한국



서울 갤러리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7길 27   tel. 02-733- 0536 / 010-9386-3835    

파리 갤러리 - 4 rue Peclet 75015 Paris FRANCE  Tel. +33 (0)9 8354 5076  /  +33(0)6 0786 0536

g.pontdesarts@gmail.com     www.galeriepontdesarts.fr

Texes :  Jean -Pierre Rayaud (작가) www.jeanpierreraynaud.com) 

Peter Klasen (작가) (www.peterklasen.com)

             심은록 (SIM Eunlog, 미술비평가, 감신대 객원교수)

photographies :  Patrick Bar (patrick.bar@lagardere-active.com) 

Gwen Le Bras (www.gwenlebr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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